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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전성시대 獨무대
세단 하이브리드앞세워국내점유율확대…벤츠등독일 3사7월판매량압도적

수입차브랜드들이세단과하이브리드모델을앞

세워국내시장점유율을끌어올리고있다. 그중

에서도 올 상반기 이른바 르쌍쉐로 불리는 국내

외국계완성차3사의브랜드판매를넘어선독일3

사의돌풍이매섭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독일수입차3사의 7월판매량이외국계완

성차업체의판매량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

이날한국수입자동차협회자료를보면지난달수

입승용차신차등록대수는 2만4389대로집계됐

다.이중 64.5%가독일3사의차량이었다.

독일브랜드중최고판매량을기록한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였다. 벤츠는 지난달 전년 대비

35.8%증가한 7083대로전체수입차중 1위자리

를 굳건히 지켰다. 이어 BMW가 57.8% 증가한

6022대, 아우디가 12% 증가한 2632대를 기록했

다.

독일브랜드의선전이돋보이는이유는같은기

간국내자동사시장 1위인현대차를비롯해외국

계 3사의판매량이전년대비감소를기록한상황

에서도큰증가세를보였기때문이다.

한국GM은지난달작년 7월보다 30.1% 감소한

4886대를기록했으며, 르노삼성차와쌍용차도각

각 21.3%, 15.7%감소한4958대, 5652대를판매

했다. 현대차역시지난달국내에서 5만9856대를

국내에서전년대비 22.6%감소했다.

외국계 3사의전체판매량은 1만5496대로,독일

3사는총 1만5737대를판매해 450대가량더앞섰

다.

국내자동차브랜드별판매순위역시현대차와

기아에 이어 메르세데스-벤츠가 3위를 기록하는

중이다. BMW도 4위자리를지키고있다.

독일3사를비롯한수입차는세단과하이브리드

차를앞세워국내시장점유율을늘려나가는추세

다. 국내 브랜드들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주력하는사이틈새시장을공략하고있다.

지난달수입차모델별판매순위는메르세데스-

벤츠의E클래스가2567대로여전히1위를기록했

다.이어BMW 5시리즈(1598대),벤츠 S 클래스

(1522대), 아우디 A6(1274대), BMW 3시리즈

(759대) 순으로해당모델모두세단이다.

특히메르세데스-벤츠의경우 E 클래스와 S 클

래스등신차효과를보고있다.앞서벤츠는지난

해 10월 10세대 E 클래스 부분변경 모델 출시했

고,올해4월7세대S클래스완전변경모델을출시

한바있다. 해당모델모두국내에서큰인기를누

리며벤츠의점유율확대에기여하고있다는분석

이다.

수입하이브리드차역시작년 7월대비 165.4%

증가한 7242대가판매됐다.작년7월수입차중하

이브리드차의 점유율은 13.8%였지만, 지난달

29.7%로 확대됐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도 작

년7월대비 118.1%증가한 1409대를기록했다.

반면, 세단을찾는고객이수입차를선택하면서

외국계업체의세단판매량은급감했다. 르노삼성

차의대표세단인SM6의지난달판매량은작년 7

월 대비 71.4% 감소했고, 한국GM의 말리부는

38.4%줄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브랜드들이 공격

적으로라인업을확장하고있고최근신차를출시

하면서국내자동차시장에서의점유율을끌어올리

고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국산차업계가신차

출시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달리 수입차들이 인기

모델을비롯한다양한신차모델을선보인게영향

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고설명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지난달독일브랜드3사의판매량이외국계완성차업체의판매량을넘어서는등수입차판매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7월수입차판매1위를기록한메르세

데스-벤츠E클래스(오른쪽)와3위를기록한S클래스.

현대차스타리아 카카오택시로달린다

이달서비스개시

현대차의다목적차량(MPV) 모델인 스타리

아가카카오택시로나온다.

현대차는 9일 스타리아 라운지 모빌리티를

출시하고본격판매에돌입한다고밝혔다.

현대차는카카오모빌리티와의전략적협업을

통해운송사업자,운전자,고객이필요로하는사

양을 반영했으며, 이달 카카오T 벤티를 통해

택시서비스가시작될예정이다.

스타리아라운지모빌리티는기존스타리아라

운지 9인승스마트스트림LPG 3.5엔진사양을

기반으로제작됐다.전동식사이드스텝, 17.3인

치루프모니터, 스마트파워슬라이딩도어, 스

마트파워테일게이트, 2열열선시트등이기본

적용됐다.

이밖에전방충돌방지보조,차로이탈방지보

조,후측방충돌방지보조,차로유지보조,스마

트크루즈컨트롤,안전하차보조, 7개의에어백

등의안전기능도탑재됐다.

현대차는스타리아라운지모빌리티를통해플

랫폼기반운송사업을토대로빠르게성장중인

다인승모빌리티서비스시장수요에대응하겠다

는계획이다.

스타리아라운지모빌리티판매가격은법인및

개인택시기준 3971만원이며, 플랫폼운송사업

자및영업용택시사업자에게만판매된다.

현대차관계자는 미래지향적외관과공간활

용성이높은스타리아는미래형모빌리티를경험

할수있는차량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제네시스G80고급전기차 선점

출시 3주만에계약 2000대돌파
현대차의고급차브랜

드 제네시스가 첫 전기

차 모델인 G80 전동화

모델로 럭셔리전기차

시장선점에나섰다.

9일 제네시스에 따르

면지난달 7일출시한G

80 전동화 모델의 누적

계약대수는약3주만인

지난달 말 2000대를 돌

파했다.

제네시스는최근빠르

게 성장하는 럭셔리 전

기차 시장에 아직 뚜렷

한 강자가 없다는 점에

서G80전동화모델이럭셔리전기차시장을본

격적으로여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국토부와산업부의자동차등록통계등에따르

면올상반기전기차판매는4만435대로, 2019년

연간판매량(3만5075대)을이미넘어섰다.

다만전기차의가격이일반내연기관차보다비

싼탓에경제성에초점을둔중형급이하모델이

시장확대를주도하고있다.

테슬라의경우도작년연간판매량1만1826대

중 8000만원대이상의고급모델인모델S와모

델X의 판매량은 각각 349대, 474대에 그쳤다.

올해도상반기판매(1만1629대) 중모델S와모

델X는각각 18대와 20대에불과하다.

특히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9000만원이상은보조금을아예받을수없어경

제형모델위주시장확대가예상되기도했다.

하지만유럽프리미엄브랜드에서잇따라 1억

원대 이상의 전기차 모델을 국내에 선보이면서

럭셔리전기차에대한관심도커지는추세다.

올해상반기주요수입차업체의고급전기차

판매량은작년상반기(405대) 대비 254.3% 증

가한 1435대다. 벤츠 EQC 400은 올해 상반기

337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115대)의 3배에 달

했고,작년연간판매량이 48대에그쳤던포르쉐

타이칸은올해상반기에만 912대가팔렸다.

아직고급전기차판매규모가국내전기차시

장의 3.5%에불과하지만최근성장세를고려하

면향후전기차시장의 블루오션이될가능성이

크다는것이업계의분석이다.

제네시스관계자는 이런상황에서G80 전동

화모델의계약대수가올해상반기고급전기차

의 판매 실적을 웃돈 것은 고무적이라며 고급

전기차시장확대가본격화되지않은만큼G80

전동화모델을통해국내럭셔리전기차시장을

적극공략할것이라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독일레버쿠젠후원계약연장

금호타이어가차범근과손흥민이뛰었던독일의

명문축구구단레버쿠젠과후원계약을연장했다.

금호타이어는 9일독일축구구단바이엘 04레

버쿠젠과글로벌공식타이어파트너사후원연장

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사진>

금호타이어는이번계약을통해레버쿠젠의공식

파트너사로서선수유니폼소매, 홈구장에서리그

경기중LED광고,경기책자, 홈페이지등에브랜

드를노출한다.

이밖에경기장내고객초청프로그램과프로모

션활동등도포함돼있다는점에서금호타이어는

자동차강국인독일시장에서브랜드인지도를높

이고잠재고객을대상으로다양한마케팅활동을

이어가겠다는구상이다.

1904년창단된레버쿠젠은독일프로축구분데

스리가에서준우승 5회를차지했고, 갈색폭격기

로 불렸던 차범근과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뛰

었던팀으로국내축구팬들에게익숙한팀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후

원을시작으로유럽유명축구클럽과파트너십을

이어왔다며 레버쿠젠팬들에게금호타이어브랜

드인지도를높이고글로벌기업으로의위상을공

고히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